자살은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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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론
사람은 태어나고 나서 계속해서 죽음으로 향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아마도 사람에게 수명이라는 것이 있어 미래에는 반드시 죽게 된다는 말을 설명하는 것 같다. 지구 모든 생명체들에게는 수명이라는 것이 있다. 수명이 있는 이상 생명체들은 죽음을 피하지 못한다. KOSIS의 통계 자료를 보면 사람의 평균 수명은 83.5세라고 한다. 이는 옛날에 비해 많이 발전해온 의학과 사람들이 풍족하게 생활하며 영양가 있는 식단을 먹기 시작하고, 지식 수준이 높아지며 자신의 수명을 더욱 늘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한다. 하지만 평균 수명까지 모두가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는 83.5세가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 사고를 당해 떠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 악의를 품고 살해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스스로가 선택하여 수명을 단축시키는 행위가 있다. 바로 지금부터 이야기 할 자살이다.
보통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여기고는 한다. 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해가 가지 않았다. 자살은 힘들기 때문에 현실을 회피 하려고 하는 가장 멍청한 행동이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을 비하하는 의도가 아닌 내 개인적인 관점이다. 자살로 인해 그 상황은 더 이상 나아지지 않는다. 내가 죽어도 시간은 계속가고 내가 죽은 후 바꿀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나 자신이 너무 힘들고 이 생활을 벗어나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죽음을 택하는 상황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이다. 그들은 그런 핑계를 대지만 나에게는 그들이 그저 자신의 상황을 너무 암담하게만 보고 자신이 한 조금의 노력의 보상을 못 받아 좌절하는 것으로만 보인다. 나는 자살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를 본론에서 천천히 이야기해 볼 것이다.
KOSIS 통계자료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42&conn_path=I2

2장 본론
제 1절 자살이 아닌 내 삶을 바꾸기
자살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 무력함을 느끼고 갑자기 내가 사는 이유에 대해 스스로에게 자문하는 사람이 꽤 있다. 실제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따르면 2019년 자살 원인별 자살현황에 통계자료에서 정신과적문제가 34.7%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중 대부분은 우울증으로 보인다. 사람이 우울해지게 되는 것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도 우울증은 정신병으로 분류 될 정도로 정도가 심한 우울이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속 공허에 의해 모든 일이 손에 안 잡히며 주변을 잘 못 본다. 그렇기에 자신의 안 좋은 생각 속에 틀어박히게 되어 자살을 시도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이다. 
우울증은 현대인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앓고 있는 정신병이며 명확히 치료를 받는 사람도 우울증이 이겨내는 선례도 많다. 실제로 데일리투머로우에 올라온 S씨의 사연이라는 기사를 본다면 어떤 식으로 우울증을 힘들게 극복 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이겨내고 자신의 삶을 둘러보기 시작한 이들은 생활에 만족도도 올라갈 것이고 자살 같은 극단적인 선택은 더 이상 자신과는 먼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우울한 삶을 자살이 아닌 즐거운 삶으로 바꾸는 것은 나에게도 좋고, 주변에도 좋은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통계자료 https://spckorea-stat.or.kr/korea02.do
데일리투머로우 S씨 사연 http://www.dailytw.kr/news/articleView.html?idxno=19994

제 2절 힘든 상황을 이겨내는 법
힘든 상황이 닥쳐서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힘든 상황에는 사람들의 개인차가 있겠으나 보통은 경제활동과 관련된 문제와 가정사, 육체적질병문제, 학대나 폭력문제 등이 있을 것이다. 이 상황들은 분명 힘든 상황이고 나의 눈앞이 어두워지는 일들임은 분명하다. 경제활동과 연관된 금전적 문제는 대를 이어가는 경우도 많고 가정사에는 가정폭력까지 들어갈 수도 있으며 육체젝질병문제는 장애나 신체적으로 큰 결함이 있을 경우가 있다. 또, 학대나 학교폭력 등은 이미 자살과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이 머리에 새겨져있다. 이런 상황들이 분명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생명을 버리기에는 너무나도 가벼운 문제이다. 
대구신문에서는 장애를 이겨내고 자신의 삶을 산 미국의 유명한 장애인 육상선수 커닝햄, 이승복 박사와 정범진 판사님 등의 이야기를 하며 인간을 위대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맞다. 인간은 정말 위대하다. 신을 믿는 사람들은 동의하지 못할 지도 모르겠으나 인간은 모든 상황을 극복해 나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그것을 이겨낸 선례들을 본다면 정말 짜릿하지 않을 수가 없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장애를 이겨낸 위대한 위인들을 소개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야기는 장애를 이겨냈기에 원래보다 더 아름다운 얘기로 마무리 될 수 있었을 지도 모른다. 신체불구 뿐만이 아닌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간은 위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시련들도 결국 자신이 더 빛나기 위해 걸어가는 길이라고 느껴질 것이다.
대구신문 장애를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 https://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9142
네이버 블로그 장애를 극복한 위대한 인물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hope9443&logNo=221226493254

제 3절 자살이 정당화 되지 못하는 이유
1,2절에서는 자살 외에 다른 아름다운 길이 있다는 것을 얘기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자살을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이하나 교수님이 쓰신 자살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이라는 글을 보면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자살이 윤리적 죄악이며 자살을 이해할 수 없다고 답하고 있다. 나는 굉장히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이 든다. 자살은 어떻게 보면 생명을 끊어내는 행위이며 이는 살인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셸리 케이건의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는 자살이 정당한 지에 대해 써져있다. 이 책에서 자살은 항상은 아니지만 때로는 정당하다고 결론을 내린다. 하지만 나는 이 의견을 전혀 수용하지 못한다.
자살이 나만 생각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이다. 자살은 자신만의 문제가 아닌 주변도 영향을 받는 문제이다. 가장 먼저 자살의 목격자이다. 투신이든 신체적으로 상처를 내든 약물을 먹든 사람이 죽는 모습은 보통 끔찍하다고 표현할 수 있다. 자살은 장소를 잘 가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마음의 준비도 안 되어있는 일반인이 이를 목격하게 된다면 굉장한 트라우마가 되어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주변인 중에는 가족과 동료들이 있다. 그들은 아마 큰 슬픔에 빠지게 되고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슬픔을 이겨내지 못한 체 폐인이 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자신도 고통스럽고 주변도 끔찍한 이런 행위를 우리가 정당한 행위라고 봐도 되는 것일까?
자살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 https://www.kihasa.re.kr/hswr/assets/pdf/917/journal-35-4-309.pdf
셸리 케이건 죽음이란 무엇인가 (자살은 도덕적으로 정당한가 481쪽)

결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는 자살 예방 교육은 보통 지인의 관심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한다. 어떻게 보면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이 노력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선택을 하는 계기를 가져와주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주변을 탓하기 보다는 자신을 믿고 일어선다면 다시 넘어지기 힘들 것이다. 자살은 보통 스스로 절망하는 사람들이 하는 멍청한 행동이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있든 삶에 의지를 갖고 있다면 최선의 선택이 있을 것이다.

